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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사도 행전 17,28 

막달레네 부쉬는 헤르만과 마리아 부쉬의 세 자녀 중 첫째였다. 아버지의 중병과 남동생의 이른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스스로 이야기한다. 다섯 살 때, 막달레나는 

부모님의 준비로 이른 시기에 첫영성체를 했다. 

마리아 이르멘가르데 수녀는 전쟁의 위협, 유대인 박해(가장 친한 친구들도 그 중 하나였다), 폭격과 

잔해에 묻힌 밤, 그리고 강제 피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다. 가족은 뿌리 깊은 신앙 덕분에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다. 전쟁으로 인해 초등 및 중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집의 

아파트 건물이 파괴되어 1946년 뮬하우젠에 있는 기숙학교로 옮겨야 했다. 1951년 막달레네가 

수련기를 시작했을 때는, 수도 생활 입문과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준비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었다. 

막달레네는 착복하면서 마리아 이르멘가르데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1954년 첫 서원 후 라인바흐 

기숙학교에서 한 그룹을 이끌었다. 동시에 쾰른 사범대학에서 초등 및 중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2차 교사 시험 전까지 라팅엔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중학교 교사 자격을 

준비하는 6학기 과정에 참여하여 생물학, 물리, 화학을 전공했다. 뮬하우젠에 있는 

립프라우엔슐레에서 15년간 교사로 재직한 후, 1975년이 되어 뮨스터 교구가 운영하는 겔던 여자 

중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교사직에서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활동적으로 활동했다. 병원 사목자로 교육받고, 본당 노인 사목에 

참여했으며, 올갠 연주자로서 개인 레슨도 해 주었다. 또한, 난민 신청자들을 큰 열정과 공감으로 

돌보았다. 요양원 "하우스 골텐"을 정기적으로 방문한 수녀의 모습은 거주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르멘가르데 수녀는 자신이 세운 우리 공동체 여성 모임인 "립프라우엔분트"와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2013년에는 마리아 게르트루디스 수녀와 함께 뮬하우젠에 있는 하우스 살루스로 이사했다. 수녀는 

빠르게 적응하고 회복하여 노인 수녀로서의 일상의 여유, 집안에서의 사교 활동,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과 기도를 즐겼다. 수녀는 수녀회, 교회, 세계의 시사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력이 쇠약해지고 병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자, 수녀는 작별 인사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지만, "언제가 될지는 다른 누군가가 결정해 주실거예요."라고 강조했다. 

마리아 이르멘가르데 수녀는 겔던에서 마리아 게르트루디스 수녀와 거의 40년 동안 함께 살며 일했고, 

게르트루디스 수녀가 선종하신 지 불과 18일 만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수녀가 선종하던 날 

복음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질문, "저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와 예수님의 대답, "너희는 …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 약속이 마리아 이르멘가르데 수녀에게 이루어졌음을 안다. 


